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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행사가 아니었다면 학회의 첫 디자인 여행지는 다른 곳이었으리라. 이튿날 방문한 
「군산북페어」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 김중업이 건축한 군산회관에서 열렸다. 첫 

행사임에도 참가자와 방문객의 열기가 높았다. 이 도서전을 기획한 김광철 대표의 섭외력과 

기획력을 엿볼 수 있었다. 부대행사로 열린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특히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기까지의 여러 소규모 독립 출판 프로젝트를 망라한 섹션이 눈에 띄었다. 실험적인 

출판물의 군집이 보여주는 광경은 이번 도서전이 보여준 활기로 우주배경복사 이미지와도 

같았다. 군산북페어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한국디자인사학회는 이후로도 정기적인 디자인 유산 답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여행을 통해 연구 

공동체가 디자인사에 관한 폭넓은 관점과 영감을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올여름 한국디자인사학회 근대 역사 유적 디자인 여행의 첫 장소는 서해안에 있는 군산이었다. 

군산은 대한제국 주도 아래 근대적 항구 도시의 모습을 형성해 갔으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식 근대 문화가 활발하게 들어선 곳이다.

 살펴본 곳에서 느껴진 근대 일본식 생활양식의 잔상은 생각보다 짙었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히로쓰 가옥),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등. 부두를 따라 들어선 박물관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은행, 일본 제18은행, 군산세관 건물이었던 곳이다. 지금은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호남관세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일행이 하룻밤 묵었던 ’여미랑‘ 역시 일본 다다미식 

가옥을 복원한 체험형 숙소였다. 

바다를 배경으로 근대와 일제강점기 때 건물부터 일상적인 상가들, 아파트, 그래픽숍을 위시한 

트렌디한 공간들이 어우러진 군산의 풍경은 독특했다. 일행이 주로 살펴본 구도심은 부두를 

기점으로 바둑판 형식으로 구획이 정돈되어 있었으며, 이는 오히려 자연발생적인 서울의 

구도심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공간 감각이다. 그런 까닭에 영화 촬영 장소로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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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히로스 가옥과 여미랑 근처 서점 ’마리서사’ ⓒ정승훈

[그림 2] 군산의 길거리 ⓒ정승훈

[그림 3] 〈군산북페어〉 현장 ⓒ정승훈

[그림 4] 이번 〈디자인 여행〉을 함께한 학회 회원들 ⓒ정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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